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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광객이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 건너편 북한 개성을 바라보고 있다. 박경만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약 9개월 간 중단된 경기도 파주의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이 이

르면 다음달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파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의 설명을 들어보면,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

근 ‘파주지역 평화관광·판문점 견학·DMZ 평화의 길 관련 ASF 위험도 평가 및 방역조치사항’ 보고에

서 일부 방역시설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파주지역 DMZ 평화관광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지난 5월25일과 6월3일 접경지역 관광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현장점검에 따른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위험평가와 전문가 의

견을 종합한 결과, 파주시가 관광객·차량에 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땅굴·도라전망대·판문점·DMZ 평화의 길 등 방역 최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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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월22일 이후 파주 평화관광 지역에 양성개체 발생은 없었으며, 토양이나 물·차량 등 환경

시료 채취,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파주시가 보완해야할 내용으로는 자체 방역점검 계획 수립과 신발 소독조와 야자매트 추가 설치, 

차량소독기 분사 시간·분무량 증대 등이 제시됐다. 파주시는 8월초 관광 재개를 목표로 필요한 보완

시설 설치를 이달 17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파주시 등 접경지역은 지난해 10월2일 관광이 중단된 이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파주를 

찾는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약 152만명 감소했고, 피해 추정액은 약 352억 원에 달한다. 

민통선 마을과 관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문산·금촌 등 주변 상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코

로나19까지 겹쳐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되었다.

이에 파주시와 박정·윤후덕 의원은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에 관광재

개를 위한 신속한 조처와 로드맵 마련을 요청해왔다. 파주시 관계자는 “DMZ 평화관광이 하루속히 

재개돼 접경지역 주민과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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